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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에서는 도심지 지역단절 및 도시활력 저해 요인인 지상철도 구간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기존 지상 선로를 따라 대심도 
지하터널을 시공하여 지하화하는 것은 안전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향후 개통후 이용승객의 도심지 
정거장 이용 측면에서 불리한 데다가 막대한 공사비로 인한 사업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상철도의 지하화 대안으로 철도를 복개하는 방식으로 덮는 
데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는 차로를 부분 차단해서 주간에도 크레인 등 대형장비를 이용한 
공사가 가능하나, 지상철도의 경우 선로 부분 차단 및 대형장비 설치가 어렵고 야간 단전시간대 
시공으로 상당 공기가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협소한 공간에 소형장비로도 시공 가능하도록 
경량이면서도 최장길이 30m까지 데크화 시공 가능한 신형식 복개구조물 개발 및 설계검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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